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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에 하와이가  왕국이었을 때  카후마누 (Ka'ahumanu)라는 여왕이 즉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녀는 기돌교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인간 행동이 다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된 그 여왕은  하와이 전통 무용인 훌라 춤이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저속한 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왕은 훌라를 금지하는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수십년 동안 화와이에서는 훌라춤이 공적으로 사라졌었습니다. 그 여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칼라카우아 (David Kalakaua) 왕이었습니다.  칼라카우아 왕이 유렵을 순방했을 때 유럽 각국이 나름대로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려고 심혈을 기우리는 모습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과 문화는 무엇인가?옳아. 훌라춤은 우리의 전통이고 문화다. 훌라를 부활시켜야 하겠다." 고말했습니다.

하와이에 돌아온 후에 훌라를 어떻게 부활 할 것인가를 여러 지식인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훌라에 관해서 다  기억을 못했습빈다. 그래서 왕은 다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후라를 부활하자." 그랬더니 전 여왕은 훌라춤을 불법화 했지만 각 가정에서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훌라를 가르쳐서 훌라춤을 보존했슴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훌라를  부활하자고 했을 때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훌라를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훌라를 제외한다면 하와이의 문화와 전통은 김빠진 사이다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문화계에서 크게 활약하시는 한 분으로부터 "나는 트롯트 노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언급을 들었습니다. KPOP, 락 음악 처럼 신나게흔들어내는 음악이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직 나이가 지긋하지 못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 한인 타운에서 유명한 은행가였던 친구 한분이 저에게 한말을 잊기 어렵습니다."나이가 들어 갈 수록 트롯트 음악이 좋아지네요." 저도 그런 나이에 속한 한 사람입니다. 트롯트 음악은 분명히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우아하게  간직된 전통이고 문화임에 틀림 없습니다.  현철의 "청춘을 돌려다오.", 최유나의 "별난 사람". 현숙의 "물방울 넥타이를 맨 남자" 등은 가사도 구성지고 항상 들어도 한인의 정서를 복돋우어 주는 노래입니다. 수년전에  "날개"라는 트럿트 노래로 힛트를 친 가수를 만났습니다. 한인 타운의 한 강좌의 졸업식에서 "날개"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했더니 그녀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대중가요는 이제 부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 번 걸어라….."로 시작되는 가사의 어느 구절도 성경에 위반되는 그절이 없는 그 노래를 대중가요라고 해서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니 무척 아쉬었습니다. 한편 저는 제주도에서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신 여성 박사님을 뵈었습니다. 그녀는 제주의 해녀 전통이 도태될 위험을 느껴서 본인이 직접 해녀생활을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문화에서 해녀를 제외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저는 해녀가 다시 되어 해녀학교에 직접 관여하신 그 박사님의 전통보존의식을 무척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끝  
